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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만행희생자 위령비 현황  

위령비 현황         

명 칭 일제만행희생자 위령비 건립일자 1993. 8. 28.

위 치 동래구 온천동 우장춘로 155(케이블카진입부 우측)

규 격 0.85m × 0.66m × 2.70m 구 조 화강석, 대리석

건립주체 희생자위령비건립위원회 관리기관 금강공원사업소

위령비 정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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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령비 좌측면

아직은 어둠이다 밝혀져야 할 것이 가려진 이 허

위의 빛은 빛이 아니다. 죽은이들은 죽어 한세기

가 다되도록 눈감지 못한 채 원통함으로 구천을 

떠돌고, 죽인자들은 대명천지 펄펄하게 살아 고

개쳐들고 설치는 여기는 아직 식민의 땅이다. 우

리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, 아버지와 어머니, 형

과 누나들이 우리들의 이름과 조국의 이름을 부

르며 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야 했는지 어떻

게 죽임당했는지도 밝히지 못한 우리는 참으로 

못난 후손들이다. 어느 이름모를 하늘 아래서, 

캄캄한 굴속에서 맹수와 병마가 우글거리는 밀림

에서, 더러운 침략자 제국주의 일본의 군복을 덮

어쓰고 손톱에 피멍이 지며 죽어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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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령비 후면

영령들의 시신은커녕 이름조차 거두지 못한 우리

들은 조국은 아 아 부끄러운 죄인이다 만시지탄

이나 이 참회의 눈물을 모아 뉘우침으로 칼날을 

세워 처참한 죽음의 진상과 굴절된 역사의 진실

을 기필코 밝혀야 한다는 의지를 모아 여기 구천

을 헤매는 원혼들이 평안히 참드시길 빌어 올리

며 우리 배달겨레의 정통성과 당당한 민족혼의 

계승을 위하여 그 실천의 푯대로서 오늘 우리는 

삼가 이 위령비를 세운다 이 땅위의 모든 사람들

은 이 비 앞에서 어제는 더 앞선 과거로 흘러가

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흘러도는 것이며 또한 오

늘의 역사는 어제로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

의 역사로 피어나는 것임을 깊이 깨우침 일이다

명예고문 이기백 단군기원 사천삼백이십육년팔월

스무아흐렛날 백신종 짓고 쓰다 추진위원장 황백

현 부위원장 김용만 완건우 김욱상 조양재 김흥

권 황흥순 고문 김우곤 박정인 이장희 안삼수 한

오작 최종락 김문숙 지도위원 이광희 백신종 손

태인 이태권 조상태 김재규 정인조 김영도 최기

복 최달웅 곽용택 강정주 김현수 송철호 정용균 

강성길 이봉재 유재성 김병구 홍순우 성종대 배

갑상 추진위원 김순곤 문원범 이정순 김원일 황

영층 김경수 황병은 박문자 이학준 남영옥 황동

필 김선기 박노국 하만성 이정호 이남이 황기현 

홍봉양 조현기 김진숙 황구영 이성호 

위령비 우측면

이수덕 김순열 정종용 최학성 이경안 최영호 김

순덕 서원복 김종건 남정문 장종식 황재철 김귀

자 김묘진 박태원 양만수 김인재 정순옥 소순이 

송덕근 김익환 김경두 송옥심 황송현 조영란 이

삼열 황칠성 서분이 김정철 이상룡 박기동 김원

진 이병훈 한영태 김지경 황철주 김춘식 차주열 

전화중 권옥희 송면규 김기동 하경탁 채옥주 이

헌창 김두영 이명원 이찬열김갑순 이석순 김이기 

이강자 공성근 이호 한개향리회 김이애 윤경석 

박현우 김호범 김상일

남복희 고영태 황지현 이차순 박기자 최인출 이

상록 동순옥 김재호 유덕수 하숙현 김창호 안재

영 김명화 박재순 김형서 박덕재 김명곤 윤영희 

송영현 이종순 박인효 배동찬 신진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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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령비 전경 및 위치도


